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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근 개입 의혹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1.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개입 했다는 

의혹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두 재단 모금 

과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던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며 기업 모금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2. 청와대 안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기금출연 압력을 가한 것이 사

실이라면, 이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모금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청

와대는 이 재단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또는 ‘문화융성’ 정

책을 지원하는 통로 또는 수단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등에 업고 청와대 인사와 재단 

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면 권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적 용도로 활용

한 비리사건이다. 그런 만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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